
- 1 -

□ 일상 속 여가와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이 봄맞이에 한창이다. 서울시

한강사업본부는 봄기운 가득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3월 14일부터

3월 17일까지 전체 11개 한강공원 곳곳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봄꽃을

심고 꽃씨를 파종한다고 밝혔다.

□ 한강공원에 식재되는 봄꽃은 팬지, 비올라, 데이지 등 봄을 알리는

봄꽃 7종 106,000본으로, 총면적 2,230㎡에 식재할 예정이다.

산책로 주변 화단 등 시민이 즐겨 찾는 장소마다 완연한 봄을 느낄

수 있는 다채로운 색감을 입힐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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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화사한 봄이 왔어요!” 한강공원에 봄꽃 7종 10만 6천 본 식재

- 시 한강사업본부, 한강공원 전역에 팬지, 비올라 등 봄꽃 10만 6천 본 식재

- 서래섬유채꽃, 한강공원전역자전거도로변꽃길등공원별명소에도봄기운가득

- “한강공원에서 활기찬 새봄의 생기 느끼며 편안하고 건강한 휴식 즐기세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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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한강공원의 주요 광장, 녹지대, 산책로, 자전거

도로 등에 각 계절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를 심어 아름다운

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한강 전역에 봄꽃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, 한강의 여러 명소에도 봄

향기가 가득해진다.

□ 반포 서래섬을 비롯한 광나루, 양화, 난지한강공원의 전원풍경단지에서

노란 유채꽃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총면적 27,300㎡에

유채씨를 파종하여 노란 유채 물결을 감상할 수 있으며, 특히 서래섬은

봄의 전령 유채꽃 명소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.

□ 이 밖에도 한강공원 전역의 자전거도로변을 따라 꽃씨 총 170kg을

파종하여 생기 가득한 꽃길을 조성할 예정이다. 3월 중순 파종한

꽃씨에서 5월초 수레국화, 꽃양귀비, 금영화, 안개초가 피어날 예정이다.

양화안내센터 앞 등 주요 자전거도로변 꽃길 22개소, 총면적 9,350㎡의

꽃길이 한강공원 전역에 펼쳐진다.

□ 주용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“새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각양

각색의 꽃을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한강공원에서

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가꾸어 가겠다.”

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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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 참고 사진

□ 식재 봄꽃 7종

팬지 비올라 데이지

에키네시아 오스테오스펄멈 라넌큘러스 루피너스

반포 서래섬 유채꽃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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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화한강공원 꽃양귀비 꽃길

뚝섬한강공원 꽃길(꽃양귀비, 수레국화)


